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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산자부 천막농성 13일차 / 피켓 시위 37일차
해고자복직 준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전환합의... 이후 빠른 복직논의 진행돼야

해고자복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2019. 10. 4) 합의사항

1. 특별위원회 구성은 발전노조 3, 기업노조(남동/동서/서부) 3, 회사(남동/동서/서부) 3, 전문가 3

  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2. 차기 회의는 준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한다.

3.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구성, 복직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서 논의 한다.

4. 차기 회의는 10월 24일 14시에 시행한다.

해고자복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가 드디어(?) “준비”라는 딱지를 떼고 특별위원회로 전

환하기로 10월 4일 회의에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에 준비위원회가 시작됐으니,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복직논의를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발전노조는 요구한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해고자 복직논

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빨리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한

다. 이는 사장들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다. 비단 문재인정

부 들어선 후 남동발전의 이준상씨 복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다른 노조 예를 들지 않더라도 발전노조 단일 

시절인 2004년, 노사합의로 해고자를 복직 시킨 선례가 있

기 때문이다. 

해고자 산자부 천막농성이 13일차를 지나고 있다. 휴일을 제

외한 농성이기에 13일차이지 천막농성 시작한지 보름이 됐

다. 앞으로 진행될 특별위원회에서는 발전노조가 우려하는 

회사의 시간끌기는 없길 바란다. 누구보다 투쟁에 앞장섰던 

해고동지들, 이제는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발전노조 서부본부 산하지부 해고자 원직복직 선전전 진행(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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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 모습(2019. 7. 9 / 세종시 기재부 앞)

알고 있나요?
임금피크제 대상자 노동시간 단축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2018년 12월, 임금피크제 양대노총 공대위-기재부 협의결과 원포인트 긴급 제도 개선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주 32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서 개인에게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

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된다. 2019년 12월 31일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

도가 중단되므로,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시 경과규정을 통해 2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2010년 1월부터

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

발전노조는 5개(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회사와 기업노조에게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 운영상 변경사

항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 다소나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노동시간 단축과 장

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용) 조치를 요구했으며, 올해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박근혜정권 시절 밀어붙인 대표적인 

노동적폐 중 하나이다. 그동안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적용

되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했다. 발전노조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양대노총 공대위를 통해 기재부에 

임금피크제 폐기 등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용을 얻어낸 것이다. 임금피크

제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좀 더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 

발전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Tip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기간을 정산 받은 다음날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의하면 기존 정산 받은 퇴직소득과 퇴직 시 받을 

퇴직소득의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근속기간 합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

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근속년수 공제제도에 의하면 근속년수가 길수

록 근속년수 공제액이 많아짐으로 세액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발전회사가 한전에서 자회사로 전환 시, 또는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분할하여 계산한 세액과 근속기간을 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작

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부분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대다수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발전노조의 요구로 동서발전 경우 시행하기로 했고, 타 발전회사에도 알려낼 예정입니다.


